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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“남북, 베이징서 비공개 접촉...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”보도 관련

□ 보도된 기사중 일부(마식령行을 위한 합의서 사전 작업)는 사실과 다릅

니다.

ㅇ 작년 신설된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가 운영 개시(‘17.12.7)됨에 따라 

평양관제소와의 관제권 이양지점(KANSU)이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

관할 범위에 속하게 되고,

ㅇ 북한의 항공기 고도 표시 단위가 변경(미터→피트)되어, 기존에 운영

되고 있던 남북간 관제 합의서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.

□ 참고로, 남북간의 관제협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‘98년도부터 운영 

중이며, 러시아항공기는 일평균 약16대가 북한상공을 통과하여 우리

나라로 비행하고 있고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평양과 협의하며 

항공기 관제업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.

ㅇ 기사에서 언급한 남북 직항로는 현재 항공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

이번 남북선발단에 의해 임시로 운항하는 직항로입니다.

< 보도내용 (조선일보, 2.1자) >

ㅇ 남북, 베이징서 비공개 접촉....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

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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